
2024년 1월 10일 수요일6 경 제

금(金)귤 주세요 9일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사고 있다. 겨울철 대표

과일인 귤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 도매가격은 조사가 시작된 1997년 이후 가장

높다. 사과, 딸기 등의 가격이 급등하며 비교적 저렴한 귤로 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 연합뉴스

제주지역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ECOS) 조회 결과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제주지역 예금은행 가계대

출 연체율은 0.69%로 나타났다. 전

국 평균 0.37%를 갑절 가까이 웃도

는 수준이다. 같은 달 전국 17개

시 도의 예금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은 ▷서울 0.45% ▷부산 0.44% ▷

대구 0.31% ▷인천 0.21% ▷광주

0.68% ▷대전 0.29% ▷울산 0.21%

▷경기 0.29% ▷강원 0.18% ▷충북

0.17% ▷충남 0.2% ▷전북 1.14%

▷전남 0.2% ▷경북 0.21% ▷경남

0.31% ▷세종 0.13%이다.

제주지역 예금은행 가계대출 연

체율은 지난 2022년 12월 0.42%에

서 2023년 2월 0.57%, 4월 0.62%로

상승하다 6월 들어 0.52%로 하락했

다. 하지만 7월 0.57%, 8월 0.73%, 9

월 0.67%에 이어 10월 0.67%로 고

공행진하고 있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제주지역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8조7617

억원이다. 2022년 10월말 9조1274

억원에 비해 4.0%(3657억원) 가량

감소했다. 제주지역 예금은행 가계

대출은 2022년 12월 9조808억, 2월

8조9774억, 4월 8조7774억, 6월 8조

7416억, 8월 8조7885억에 이어 10

월엔 8조7617억원으로 감소하는 추

세이다.

2023년 10월 말 기준 제주지역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국 평균(0.25%)과 비슷

하다. 지역별로는 ▷서울 0.3% ▷

부산 0.27% ▷대구 0.2% ▷인천

0.18% ▷광주 0.21% ▷대전 0.2%

▷울산 0.15% ▷경기 0.25% ▷강

원 0.09% ▷충북 0.09% ▷충남

0.14% ▷전북 0.14% ▷전남 0.1%

▷경북 0.13% ▷경남 0.18% ▷세

종 0.1% 등이다.

제주지역 예금은행 주택담보대

출 연체율은 지난 2022년 10월 0.15

%, 12월 0.14%에서 2023년 2월 0.19

%, 4월 0.18%, 6월 0.26%, 8월 0.24

%에 이어 10월 0.25%로 완연한 상

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0

월 말 기준제주지역 예금은행 주택

담보대출은 3조9596억원이다. 2022

년 10월 3조8116억원에 비해 1480

억원 늘었다. 현영종기자

이달부터 수령액 3.6% ↑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올해 국민연

금,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기

존보다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

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

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 액 상 하한액을 조정하

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이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이

달부터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연

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

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

영해서 지급액을 조정한다. 공적연

금 수급자들이 물가 인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

하는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

금 노령연금 평균인 62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이달부터 기존보다

3.6% 오른 64만2320원을 받게 된

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

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과 함께 받

을 수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

양가족 연금액도 마찬가지로 3.6%

가 오른다.

이렇게 되면 올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29만3580원, 자녀 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19만5660원으로, 지

난해보다 각각 10만200원, 6790원

씩 인상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

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이달부터 3.6% 오

른다. 1인 가구 기준 지난해 32만

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제주, 전국 유일 미분양 위험발생단계

제주지역이 유일하게 미분양주택

위험지표상 위험발생 지역으로 분

류됐다.

국토연구원은 9일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을 주제

로 국토정책 브리프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 추

세인 미분양주택의 현황을 살피고

적절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서다.

국토연구원은 미분양주택의 위

험과 파급영향을 살피기 위해 미분

양주택의 위험지표를 ▷정상 ▷관

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등 4단

계로 구분했다. 위험 위기단계별

임계치는 ▷정상-장기평균 미만

▷관심-장기평균 이상 ▷위험진입

- 장기평균+표준편차 이상 ▷위

험발생- 장기평균+2표준편차 이

상 값을 적용했다.

미분양주택 위험수준 진단결과

2023년 현재 수도권은 정상단계,

지방은 관심단계로 분석됐다. 미분

양주택이 많았던 2023년 2월에 비

해 위험진입단계 이상의 지역은 감

소했지만 제주 대구 울산 충북 전

북 전남 경북 등 지역은 여전히 관

심단계 이상을 유지했다.

제주는 전국 17개 시 도 가운데

유일하게 위험발생단계로 분류됐

다. 제주는 2023년 10월 기준 미분

양주택 위험지표 및 위기단계 평가

결과 100.0으로, 8개월 전인 2월에

비해 0.1p 상승했다.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하락했다. 단 제주는 변동성

이 큰 외지인 투자 수요층을 타깃

으로 한 도심외곽주택 중심으로 해

석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은 2510호로, 역대 최대

였던 그해 10월(2523호)보다 0.5%

(13호) 감소했다. 미분양주택 가운

데 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 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028호로 전체의

41%를 차지했다. 전달(1001호)보

다 2.7%(27호) 늘어나 역대 최고치

를 기록했다.

미분양주택은 PF대출 부실, 신

규 주택착공 감소, 건설업 폐업 부

도,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 등 국

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토연구원은 현재 미분양주택

은 대부분 관리가 가능한 단계이나

향후 높은 금리수준 지속, 분양물

량 증가, 경기 침체 여부 등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위기단계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

다. 단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

제로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 또 세부 지역별 정책의 차별

화가 가능하다면 위험발생지역 또

는 2000호 이상의 미분양주택이 있

는 시 군 구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매입정책을 부분적으로 적용할 것

을 권유했다.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제주

센터) 보육기업인 잇뉴 가 대기측

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에어코리

아 모바일 앱 고도화 사업에 뛰어

들었다.

제주 IT 전문기업인 잇뉴

(iTNew)는 (주)씨이기술 (주)넥

스이노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대기측정시스템 기능개선

및 정보자원 증설 사업에 선정됐

다.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잇뉴는

현재 에어코리아 모바일 앱 고도

화를 진행 중이다.

잇뉴는 에어코리아 앱 이용자들

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

능 개선과 서비스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앱 실행 없이도

미세먼지 현황과 대기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위젯

기능을 적용했다.

잇뉴는 지난해 1월 설립한 제주

IT 기업으로, 제주안심코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IT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현영종기자

9일
코스피지수 2561.24

-6.58
▼ 코스닥지수 884.64

+5.30
▲ 유가(WTI, 달러) 70.77

-3.04
▼

살때 팔때 살때 팔때
환율(원) 1USD 1339.53 1293.47 1EUR 1470.12 1412.76

100 930.33 898.33 1CNY 192.79 174.43


